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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 의
특허심사기획국

특허심사제도과

과 장 김지수
042-481-5397

사무관 윤기웅

2015년 5월 18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인터넷매체는 5월 17일(일)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.

특허출원 취하 포기시 심사청구료 돌려준다.

- 5월 18일부터 개선된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 시행 -

전자부품 개발기업 A사는 새로 개발한 회로소자를 특허출원하면

서 심사를 청구했으나, 약 6개월 후 기술 특성상 영업비밀로 보호

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여 해당 특허출원을 취하하기로 했다.

A사는 특허출원이 아직 심사되지 않아 이를 취하하면 이전에 납

부한 심사청구료를 당연히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했다. 그러나 A

사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이를 돌려받을 수가 없다는 답변만 들었

을 뿐이다. 서비스도 받지 않았는데 돈만 지불한 것이다.

특허청(청장 최동규)은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으로 심사청구료 반

환 제도를 개선한 특허법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.

이번에 시행되는 특허법에 따라,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청구한

후 실제 심사서비스를 받기 전에 특허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

경우 이미 낸 심사청구료를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. 예를 들어 출

원인이 거절이유를 통지받지 않았다면 심사청구료를 돌려받을 수

있는 것이다.

다만, 특허청이 지정한 전문기관으로부터 선행기술 조사결과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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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청에 통지된 경우에는 심사청구료를 돌려받지 못한다. 선행

기술 조사결과의 통지여부는 전자출원사이트(특허로)나 특허고객

상담센터(1544-8080)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다.

김지수 특허심사제도과장은 “국민의 입장에서 수수료 부과 취지

에 맞게 심사청구료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특허행

정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”

고 밝혔다.

붙임 : 전자출원사이트(특허로) 홈페이지 화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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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붙임] 전자출원사이트(특허로) 홈페이지 화면


